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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descriptive research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academic self-efficacy, sleep quality, and 
quality of life(QoL) an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quality of life(QoL) in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Method : A total of 214 nursing students from three South Korean colleges were included in the stud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1.0 program. Independent t-test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were us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academic self-efficacy, sleep quality, and quality of life(QoL)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post-hoc Scheffè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the three parameter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influential factors on the nursing students’ quality of life(QoL).

Results : The average academic self-efficacy, sleep quality, and quality of life(QoL) scores were 3.15±0.27, 32.28±7.54, and 
81.12±13.11, respectively. Quality of life(QoL) positively correlated with academic self-efficacy but negatively correlated with sleep 
quality. Academic self-efficacy negatively correlated with sleep quality. Sleep quality, satisfaction with major, sex, average income, 
and academic self-efficacy influenced quality of life(QoL), whose explanatory power was 34.9 %.

Conclusion : Sleep quality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f quality of life(QoL). However, further studies to validate our 
findings and studies focusing on developing intervention programs to improve nursing students’ sleep quality and quality of 
life(QoL) are warranted.

Key Words : academic self-efficacy, nursing students, quality of life, sleep quality 

ǂ교신저자 : 김승미, sweetmia@hanmail.net

20)

※ 이 논문은 진주보건 학교의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제출일 : 2023년 10월 13일 | 수정일 : 2023년 11월 9일 | 게재승인일 : 2023년 11월 17일



대한통합의학회지 제11권 제4호

26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11 No.4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19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로 지칭되는 신종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 되

는 세계적 유행 감염병으로 고열과 기침 등으로 호흡

기 증상과 급성 폐렴 등을 동반하는 비말감염이며,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최선의 예방으로 사회적 거리두

기, 마스크 착용(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0)을 하였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다양하게 

형성하며 살아가는데, 코로나19 이후 기존의 생활방식과 

다른 ‘언택트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

화는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환경은 새

로운 교수법으로 온라인 비 면 교육환경을 조성하였다

(Chung & Kang, 2022). 온라인 비 면 교육은 인 접촉

으로 인한 감염병 노출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다양한 매

체를 활용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고,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학습 속도를 조절(Ko & Han, 2021)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으나, 인프라 구축, 교수자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 
지연된 피드백으로 인한 학습 동기 저하, 사회적 고립감

의 문제를 초래(Choi, 2021)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간호 학생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엄격한 교육과정

과 과다한 학습량, 일정 시간 이수해야 하는 임상 실습 

및 간호사 국가시험이라는 중압감(Jung 등, 2017)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간호 학생은 임상 실습을 통해 인간관

계와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Choi & Byun, 2020), 긍정적인 자신의 변화로 진로 선택

에 자신감을 가진다. 이는 미래의 간호사로서 양질의 간

호를 수행하기 위해 학습에 한 자기효능감(Kim, 2017)
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

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비 면 수업은 임상 실습

에도 많은 제약을 가져왔다. 비 면의 교육환경은 사회

적 변화 속에서 간호 학생의 학업 향상과 성취감을 높

이기 위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하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하고 실천하는 자신의 능력에 한 신념을 의

미하며(Bandura, 1986), 온라인의 새로운 상황에서 학습

자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변

인(Joo 등, 2012)으로 작용하여 전공 만족도(Yang, 2017), 
비판적 사고능력(Choi, 2021),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Cho 
등, 2019)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간호 학생이 

겪는 학업 부담감과 면허 취득의 압박감은 학업의 어려

움, 학교 부적응, 의도하지 않은 학업 중단과 같은 결과

를 초래하므로(Jung 등, 2017), 간호교육 현장에서 학업

적 자기효능감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한 선행연구는 비판적 사고 성

향(Choi, 2021), 학습 동기와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 진
로 태도 성숙도, 의사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Cho 등, 
2019)에 한 변수들에 관한 것이었다. 

수면은 정상적인 신체기능을 유지하고 신체적․정신적 

및 인지기능을 최적의 수준으로 회복시켜주고, 우리 몸

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시켜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고, 
학습 및 기억 과정에 중요한 역할(Park 등, 2016)을 한다. 
적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간호 학생은 무력감, 두
통, 피로감 등 정신적․신체질환에 영향을 미쳐 학업 효과

를 떨어뜨린다(Jeong & Gu, 2018). 수면의 질은 입면과 

수면 유지의 어려움, 자다가 자주 깨는 횟수 등에 의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주관적으로 느끼는 수

면의 좋고 나쁨을 의미한다(Yi 등, 2006). 좋지 않은 수면

의 질은 신체적 피로감을 경험할 뿐 아니라 주의 집중력

이 저하되고, 우울과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친다(Jeong & Park, 2016). 간호 학생을 상으

로 한 수면의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피로와 스트레스

(Chung & Lee, 2020), 우울과 학업만족도, 학업성적

(Jeong & Park, 2016; Kim, 2022), 건강 관련 삶의 질(Kim 
& Kwon, 2016) 등이었다.

삶의 질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환경적인 전반적 측면

에서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에 한 주관적 평가로 삶의 

만족, 주관적 웰빙, 주관적 행복감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

다. 또한 삶의 질은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

경의 자극과 개인의 반응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

지하는 만족도로 개인의 총체적 안녕을 나타내는 지표

이다(Frisch, 2010). 예비간호사인 간호 학생은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돌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를 제공

하게 된다. 간호는 자신의 삶의 질이 높을 때 양질의 간

호 제공이 되므로 예비간호사인 간호 학생의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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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간호 학생은 일반 학생

들과 비교했을 때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

어(Park & Shim, 2016), 간호 학생의 삶의 질에 관한 관

심이 필요하다. 삶의 질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의 비교 연구(Park & Shim, 
2016), 임상실습 전․후 연구(Kim, 2018), 자기연민, 공감

피로, 공감만족과 영성, 생활스트레스 등(Kang & Lee, 
2021; Kim & Kwon, 2016; Nam & Park, 2020; Song, 
2012)이 있었으나, 간호 학생의 수면의 질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 삶의 질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간호

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프로그램 개

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 삶의 질 정도를 확인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간호 학생의 삶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

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파악한다. 
2) 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3) 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상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간호 학생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J시, G시, Y시 소재의 3개 학의 간호학과 학생 중 

비 면 수업을 한 학생을 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를 연구 상자로 

하였다. 표본 수 산출을 위해 G-power 3.1.9.2를 사용하

였으며,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하여 학업적 자기효능

감, 수면의 질, 삶의 질 3개 변수를 포함하여 예측변수는 

총 10개로 하였다.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
정력 .95로 분석한 결과 172명이었고, 탈락률을 고려하

여 220부를 배부하였고, 자료 분석에서 불충분하게 응답

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한 총 214부를 상으로 하여 최소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3. 측정도구

1)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Kim과 Park(2001)의 학업적 자

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자신감 요인 8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요인 10문항, 과제

난이도 선호 요인 10문항으로 3개의 하위변인, 총 28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2개의 역 채점 문항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Likert 5점 척

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Park(2001)의 연구에서 각 하위

변인별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자신감 .74, 자기조절 

효능감 .76, 과제난이도 선호 .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총 Cronbach’s α는 .89이었다. 하위변인별 자신감 .81, 
자기조절 효능감 .83, 과제난이도 선호 .87이었다.

2) 수면의 질

수면의 질은 수면의 깊이, 수면으로 인한 휴식의 정도, 
수면에 한 만족과 같은 수면에 한 전반적인 주관적 

느낌(Pilcher 등, 1997)이다. 본 연구에서 수면의 질은 Oh 
등(1998)의 한국형 수면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5문항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별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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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아니다; 4=매우 아니다)
으로 점수화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15∼60점이며, 점수

가 높을수록 수면장애가 심함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

시 Cronbach’s α는 .7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이었다. 

3) 삶의 질

삶의 질을 측정한 연구 도구는 한국판 WHOQOL-BRIEF
이었다. 한국판 WHOQOL-BRIEF의 항목 점수는 Likert 5
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를 1점으로, ‘약간 그렇다’는 2
점, ‘그렇다’는 3점, ‘많이 그렇다’는 4점, ‘매우 많이 그

렇다’는 5점으로,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이 전반적 삶의 질과 건강 영역, 신체적 영역, 심리

적 영역, 사회 관계적 영역, 환경적 영역이었다. Park과 

Shim(20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하위 영역별 

Cronbach’s α는 전반적 삶의 질과 건강 영역 .78, 신체적 

영역 .83, 심리적 영역 .83, 사회적 관계적 영역 .70, 환경

적 영역 .82이었다.

4. 자료분석

연구 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 시작 전 연

구자는 연구 윤리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윤리위원회의 승

인(JIRB-A21-13)을 받았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

과 방법, 설문 작성 등에 한 설명을 안내하고 연구 참

여에 한 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6월 1부터 8월 1일까지 이루어졌다. 상자에게 

연구에 한 목적과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

하여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거부 및 중단할 권리가 있음

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온라인으로 제공되어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상자에게 문

자로 Uniform Resource Locator을 제공하였다. 설문조사

에 한 동의와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고, 응답 

중간에라도 언제든 철회 가능하며 불이익은 없음을 안

내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 학생이 응답한 설

문지의 220부 중 불충분하게 응답한 설문지 6부를 제외

한 총 214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

고,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면

의 질과 삶의 질 정도는 빈도, 백분율 및 각 평균

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

과 삶의 질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사용하였고, 사후 검증으로 Scheffè test
를 실시하였다.

(3) 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과 삶의 질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elation Coefficients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4) 상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Ⅲ. 결 과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학년

에서는 1학년 56명(26.17 %), 2학년 50명(23.37 %), 3학년 

54명(25.23 %), 4학년 54명(25.23 %)이었으며, 성별은 남

성 36명(16.82 %), 여성 178명(83.18 %)이었다. 연령은 21
세 이하 66명(30.84 %), 22~25세 103명(48.13 %), 26세 이

상 45명(21.03 %)으로 22~25세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

령은 24.47세이었다. 종교는 ‘있음’ 60명(28.04 %), ‘없음’ 
154명(71.96 %)이었으며, 주거형태는 통학 123명(57.48 
%), 기숙사 39명(18.22 %), 자취 37명(17.29 %), 기타 15
명(7.01 %)이었다. 전공 만족도는 불만족 12명(5.60 %), 
보통 90명(42.06 %), 만족 112명(52.34 %)이었으며, 평균

수입은 불만족 67명(31.31 %), 보통 98명(45.79 %), 만족 

49명(22.90 %)이었다. 

2.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 삶의 질 

수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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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 삶의 질 정도

는 Table 2와 같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평균 평점 

3.15±.27점, 수면의 질 평균 32.28±7.54점, 삶의 질 평균 

81.12±13.11점으로 나타났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rade

1st grade 56 (26.17)
2nd grade 50 (23.37)
3rd grade 54 (25.23)
4th grade 54 (25.23)

Sex
Male 36 (16.82)

Female 178 (83.18)

Age (Yr)
(mean: 24.47)

≤21 66 (30.84)
22≤X≤25 103 (48.13)
≥26 45 (21.03)

Religion
Yes 60 (28.04)
No 154 (71.96)

Housing type

Commute to school 123 (57.48)
Dormitory 39 (18.22)

Vestige 37 (17.29)
Other 15 ( 7.01)

Major satisfaction
Unsatisfactory 12 ( 5.60)

Moderate 90 (42.06)
Satisfaction 112 (52.34)

Average income
Unsatisfactory 67 (31.31)

Moderate 98 (45.79)
Satisfaction 49 (22.9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214)

Variables Mean±SD Rang Min Max
Academic self-efficacy 3.15±0.27 1~5 2.57 3.96

 
 

 Self-confidence 3.03±0.73 1~5 1.00 5.00
 Self-regulation efficacy 3.48±0.52 1~5 2.10 5.00
 Task difficulty preference 2.77±0.60 1~5 1.00 4.50

Quality of sleep 32.28±7.54 15~60 17.00 58.00
Quality of life 81.12±13.11 26~130 53.00 116.00

   
   
  

 General area 3.30±0.75 1~5 1.50 5.00
 Physical area 3.58±0.68 1~5 1.00 5.00
 Psychological domain 3.16±0.74 1~5 1.17 5.00
 Social domain 3.55±0.63 1~5 1.67 5.00
 Environmental domain 3.39±0.67 1~5 1.38 5.00

Table 2. Academic self efficacy, quality of sleep, quality of life (n=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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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 삶
의 질 수준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 삶
의 질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업적 자

기효능감은 성별(t=-2.23, p=.027)과 연령(F=12.53, 
p<.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면의 질은 전공 만족

도(F=5.05, p=.007)와 평균수입(F=5.77, p=.004)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공 만족에서 만족보다 보통인 경

우, 평균수입에서 만족이나 보통보다 불만족한 경우 수

면의 질이 좋지 않았다. 삶의 질은 성별(t=2.61, p=.010), 
전공 만족도(F=9.93, p<.001)와 평균수입(F=7.73,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삶의 질은 전공 만족도와 

평균수입에 만족한 경우 높았다. 

Variables Categories
Academic self-efficacy Quality of sleep Quality of life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Mean±SD t or F (p)

Grade

1st grade 3.13±.24

.91
(.436)

33.34±7.37

.56
(.644)

3.43±.62

.20
(.897)

2nd grade 3.20±.28 31.54±7.57 3.35±.57

3rd grade 3.12±.27 32.00±7.19 3.39±.58

4th grade 3.17±.26 32.13±8.10 3.43±.57

Sex
Male 3.06±.28 -2.23

(.027)
32.69±6.74 -.08

(.939)
3.20±.54 2.61

(.010)Female 3.17±.26 32.78±6.58 2.97±.46

Age (Yr)

≤21a 3.22±.22 12.53
(<.001)
c<b<a

31.72±8.04
.45

(.639)

3.47±.58
1.54

(.215)22≤X≤25b 3.18±.27 32.26±7.37 3.41±.57

≥26c 2.99±.27 33.11±7.24 3.28±.56

Religion
Yes 3.19±.29 1.37

(.171)
33.22±7.00 1.14

(.255)
3.42±.58 .19

(.849)No 3.14±.26 31.91±7.73 3.40±.58

Housing type

Commute to school 3.14±.27

1.28
(.283)

32.38±7.99

.24
(.872)

3.44±.59

1.84
(.141)

Dormitory 3.22±.24 32.21±7.10 3.25±.51

Vestige 3.12±.43 31.54±6.95 3.36±.59

Other 3.21±.24 33.40±6.67 3.63±.61

Major satisfaction

Unsatisfactorya 3.00±.21 2.67
(.071)

34.01±7.87 5.05
(.007)
a,b>c

3.14±.47 9.93
(<.001)

a,b<c
Moderateb 3.14±.25 33.96±7.23 3.24±.51

Satisfactionc 3.18±.28 30.74±7.49 3.56±.60

Average income

Unsatisfactorya 3.14±.30
1.93

(.148)

34.68±7.51 5.77
(.004)
a>b,c

3.24±.53 7.73
(<.001)

a,b<c
Moderateb 3.13±.25 31.67±7.49 3.40±.58

Satisfactionc 3.22±.27 30.23±6.95 3.65±.58
a, b, c; Sheffé test

Table 3. Academic self efficacy, quality of sleep,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214)

4.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 삶의 질

과의 상관관계

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면의 질, 삶의 질 상관

관계는 Table 4와 같다. 삶의 질은 학업적 자기효능감(r

＝.42,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수면의 질(r＝
-.61, p<.001)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수면의 질(r=-.35, p<.001)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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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cademic self-efficacy Quality of sleep Quality of life

r (p) r (p) r (p)

Academic self-efficacy 1

Quality of sleep -.35** (<.001) 1

Quality of life .42** (<.001) -.61** (<.001) 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quality of sleep and quality of life  (n= 214)

5.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Durbin Watson 지수가 

1.87로 2에 근접한 수치이므로 잔차 간의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공차 한계(tolerance)의 범위가 .85∼.96로 0.1 
이상이었다.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은 1.03∼1.09로 10을 넘지 않아 투입된 변수들에 다

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간호 학

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삶의 질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된 성별, 전공 만족도, 평균수입, 학업적 자기효

능감, 수면의 질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으며, 이때 성

별은 더미 변수로 처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는 수면의 질(β＝-.39, p<.001), 전공 만족도(β
＝.19, p=.001), 성별(β＝-.19, p=.001), 평균수입(β
＝.18, p=.002), 학업적 자기효능감(β＝.13, p=.024) 요
인으로 확인되었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4.9 %로 나

타났다(F＝23.79, p<.001).

Variables B SE β t p R² Adj.R² F (p)

(Constant) 2.96 .39 7.52 <.001

.364 .349 23.79
(<.001)

Quality of sleep -.43 .06 -.39 -6.72 <.001

Major Satisfaction .12 .04 .19 3.29 .001

Sex -.25 .07 -.19 -3.45 .001

Average income .09 .03 .18 3.10 .002

Academic self-efficacy .23 .10 .13 2.28 .024

SE; standard error, Adj; adjusted, Sex: Male 0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quality of life  (n= 214)

 

Ⅳ. 고 찰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면의 질, 삶의 질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면의 질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15점으로 중간 이상 수준 정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별 영

역에서 자기조절 효능감 3.4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
음이 자신감 3.03점이었으며, 과제난이도 선호에서 2.77
점으로 가장 낮았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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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2021)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

적 자기효능감의 하위 영역 중 자기조절 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감이 가장 낮았다. 또한 

Kim(2022)의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신감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자가조절 효능감이며, 과제난이

도 선호가 가장 낮았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중 과제난이

도 선호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Kim, 
2022)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과제난이도 선호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 면 수업으로 

지속적인 피드백 및 점검, 학습전략 등의 제공이 부족하

여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나,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성별과 연

령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은 남자가 여자보다 학

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이는 다른 도구를 사용한 

Cho 등(20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령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았는데, 
이는 비 면 수업으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고, 웹 장애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Choi, 2021),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코

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 학업적 자기효능

감을 높이기 위해 학습 매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

스템과 오픈채팅방 등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수면의 질은 60점 만점에 

32.28점으로 중간 수준이었으며, 간호사를 상으로 한 

Choi와 Kweon(2018)의 연구에서 35.08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하였다. 이는 비 면 수업으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 

습관(Kim & Kim, 2013)으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것

으로 추측된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라 전공 만족과 

평균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공 만족도

와 평균수입에 불만족할수록 수면의 질은 좋지 않았다. 
좋은 수면은 피로를 줄일 수 있고, 우울감도 낮추어 정

신적인 건강에 도움을 주며(Park &  Hwang, 2016) 학업

에 한 자신감을 높이게 되어 전공 만족도도 좋아질 것

으로 생각된다. 이에 좋은 수면은 건강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될 것으로 생각되어 수면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삶의 질은 총 130점 만점에 81.12점이었으

며, 5점 척도로 환산하였을 경우 3.12점이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성별, 전공 만족도, 평균수입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Park와 

Shim(2016)의 연구는 간호 학생에서 삶의 질 점수가 

3.29점으로 본 연구보다 약간 높았고,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차이는 성별, 전공 선택 동기, 건강 상태, 여가 활동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전
공 선택에서 적성 및 흥미가 있는 경우, 여가 활동을 잘

하는 경우 삶의 질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아 전공 만족

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취업으로 평균수입을 높이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비 면 수업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 학생의 삶의 질과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수면의 질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Kum(2018)의 연구에서 삶의 질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삶의 질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

고, 수면의 질이 좋은 경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면

의 질, 전공 만족도, 성별, 평균수입, 학업적 자기효능감

으로 확인되었으며, Park와 Shim(2016)과 Lee와 

Kang(2021)의 연구에서 전공 만족도, 성별, 경제 수준과 

건강 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im
과 Yoon(2014)과 Kum(2018)의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이 

양호한 학생이 삶의 질이 높았으며, 수면의 질이 좋은 

학생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수면의 질이 좋을 경우, 전공 만족도가 좋은 경우, 여
자보다 남자인 경우, 평균수입이 높은 경우,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경우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본 연구 결과

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간호 학생의 삶의 질은 좋은 

수면, 전공 만족도 향상, 평균수입 증가, 학업적 자기효

능감 향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어,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교육매체를 

활용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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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규명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면의 질, 전공 만족

도, 성별, 평균수입, 학업적 자기효능감이었다. 본 연구

는 일부 학을 상으로 하여 일반화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삶의 질에 

영향요인으로 수면의 질이 가장 높게 나타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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